
안녕하세요. 심리학을 맡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14번의 규준과 표준화에 관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다시 답변드립니
다. 

개인적인 견해로 이 문제는 중복답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질문에서 이것은 전, 후에 알맞게 들어가야 하는 용어는 규준-표준화입니다. 

“심리검사 결과의 개인간 비교를 위해서는 이것(A;규준)이 중요한데, 이것(B;표준화)은 검사의 
실시와 채점을 일관성 있게 통일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세화하는 것”

그럼에도 답을 규준이라도 언급한 까닭은 
지난번 공지에도 기재하였듯이 질문 중 “이것은”이라는 표현때문이었습니다. 
이것(A)가 없었다면 표준화가 맞지만 지문에서 이것(A)이 중요하다는 표현은 규준이기에 둘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한다면 규준이 가깝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만.... 표준화를 선택하셨을 분들
이 마음조리고 계셨을 것을 생각하니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공지에도 말씀드렸듯이 표준화가 답이 아니라고 단정짓기에는 문제자체가 모호하게 출제
되었습니다. 표준화 과정이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기에 이것(A)에 표준화라는 용어를 넣었
을 경우에도 옳지 않다고 볼 수는 없지만 A에 대한 용어가 보기에 있기에 이 문제는 중복답
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리검사 개발과 관련된 책들은 사실 표준화에 대한 챕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신 
검사 과정에서 규준에 대해서 모두 챕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참조하십시오. 
오히려 표준화 챕터를 구성하지 않은 교재들은 규준 챕터에서 규준의 의미 작성요령, 해석상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 새로운�심리검사법 / 강봉규
p63. 규준집단: 한 개인의 검사 점수를 해석하기 위하여 어떤 기준집단의 결과와 비교할 때, 
이 집단을 규준집단이라고 부른다. 
p83. 채점 및 해석의 표준화:
채점 및 해석도 위의 절차의 표준화에 속하는 것이 되겠지만 표준화 검사에서는 검사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규준이 마련하고 있음이 그 특징의 하나이다.  

(물론 규준자체가 채점 및 해석과정의 절차의 명세화라고 명시하고 있지않지만 이것은 규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규준이 존재하기에 채점과 해석의 표준화를 할 수 있다는 의
미입니다. 또한 ‘절차의 명세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석을 하기 위한 방법이 규준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준안에 백분율이나 표준점수 등의 다양한 규준기준 점수들
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 해석을 위한 작업이 규준작업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고 해서 실시까지 규준에 포괄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p95 규준의 작성: 규준이란 검사 결과로 얻은 점수를 의미있게 해석하기 위한 방법이다. 검사
에서 나온 원점수로는 의미를 알수가 없기에 점수체제로 바꿔놓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백
분위 점수, 표준점수 규준 등이 있음. 

책: 심리측정의�원리� / 임인재 등
p238
검사에서 얻은 원점수 자체가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검사점수를 다른 집단의 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한 개인의 점수를 의미있게 해석할 수 있다. 이때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의 
검사결과를 규준이라고 하는데, 어떤 규준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
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규준의 의미와 작성요령, 그리고 해석상의 주의점에 관
해 살펴보기로 한다. 
p240. 
규준: 
- 한 개인의 점수를 의미있게 해석하고자 할 경우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의 검사결과를 규준이
라고 한다. 
- 규준은 개인의 점수를 비교하는데 기초된다.
- 개인의 점수를 해석하기 위하여 어떤 기준집단의 결과와 비교할 때, 이 집단을 규준집단이

라고 한다. 주어진 검사에 대해 나타낸 표를 규준표 또는 규준이라고 한다. 

책: 인지학습�심리검사의�이해 / 박창호 등
p20. 규준은 적절한 표본으로부터 얻은 많은 수의 자료를 이요하여 검사점수의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표이다. 규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표준화된 방법에 따
라 실시되고, 채점되어야 할 것이다.

책: 심리평가의�최신흐름 / 이우경 등
표준화과정: 심리검사를 평가할 때 중요한 문제는 규준이 존재하느냐 여부이다. 

책: 심리검사 / 윤명희 등
p28 - 6) 표준화 검사와 비표준화 검사
: 표준화 검사란 모집단을 대표하는 피검사자를 표집하여 동일한 지시와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시행한 후 객관적 채점방법에 의하여 규준이 만들어진 검사를 의미한다. 
p29 - 7) 규준지향검사와 준거지향검사
: 검사결과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평가 기준이 결정되는데, 이는 규준지향검사와 준
거지향검사로 구분된다. 규준지향검사는 피검사자 집단의 구성원이 서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
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채점기준을 통해 검사총점을 산출하고 전환 또는 
변환시켜 해석하게 된다. 



책: 심리검사 / 탁진국
p91
9. 검사의 규준화
규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검사를 실시하게 될 대상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을 선택하는 것
이 중요하다. ~~ 점수가 전체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점수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표시한 것이다. 규준표에 나와있는 점수와 비교해 봄으로써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쉽게 알수 있다. 

책: 심리검사법 / 김명소 등
p92. 6.2 규준참조점수: 
규준참조점수는 표준화된 적성검사나 성취검사에서 수행의 개인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용된다. 규준참조점수의 산출과정은 여러단계로 이루어지며 그 유형 또한 다양한다. 
6.2.1 규준참조점수의 산출과정
표준화 과정에서 채점체계를 개발한 뒤, 이 채점체계를 이후의 모든 검사 실시 시 규준-참조
검수를 부여하는데 이용한다. 이때의 규준집단을 표준화 표본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검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실시받은 사람들이다. 


